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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PLS(positive list system)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작물보호제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. 미등록 

농약 및 밀수 농약의 판매 및 사용을 할 경우 법적 제제가 발생한다. 살균·살충제에 반하여 제초제의 등록은 저조한 실정이며, 

논 제초제에 비하여 밭 제초제의 등록은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. 콩의 경우 토양처리 제초제 11종, 경엽처리 제초제 8종, 비선택

성 제초제 3종이 등록되어 있다. 그러나 시판되는 경엽처리제는 모두 화본과 잡초 방제용 제초제로 광엽잡초에 대한 방제에 

어려움이 있다. 따라서 본 실험에서 콩밭 광엽잡초 방제가 가능한 제초제를 선발하고자 마련하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은 콩(대원)을 원형포트에 재배 후 제 1복엽기에 제초제를 처리하였다. 제초제는 bentazone, bentazone-sodium+cyhalofop-

butyl, bentazone-sodium+fenoxaprop-P-ethyl, bentazone-sodium+penoxsulam, imazosulfuron+pyriminobac-methyl, ima-

zosulfuron+penoxsulam, penoxsulam, flucestosulfuron, penoxsulam+pyrazosulfuron-ethyl, flucestosulfuron+pyrazosulfuron-

ethyl을 2배량, 1.6배량, 1배량, 0.8배량, 0.5배량으로 경엽처리 하였다. 약해조사는 약제처리 2주후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

으로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10종의 제초제를 콩에 경엽처리한 결과, bentazone, betazone-sodium+cyhalofop-butyl, betazone-sodium+fenoxaprop-

P-ethyl의 배량의 농도에서 각각 14.8%, 16.7%, 5.4%의 생육저해를 보여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나머지 7종의 제

초제는 배량 처리에서 78.3-45.9%의 심각한 생육 저해를 보였다. 약해가 비교적 덜한 3종의 시험약제에서 약해정도의 차이는 

bentazone의 함량 차이로 보이며, 성분함량이 비교적 낮은 betazone-sodium+fenoxaprop-P-ethyl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조사

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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